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10. 18.(수)

18:00시부터 중앙선 영천역 
양방행 열차 운행을 재개하였습니다 (2보)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0월 18일(수) 07:54분경 발생한 영천역 인근 

화물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하여 아화역~영천역 구간 하행선 복구를 완료

하고, 18:00시부터 하행선을 통한 양방향 운행을 재개하였습니다.

 ㅇ 당초 복구 작업 가운데 기중기를 통해 열차를 들어 올리는 과정 등을 

고려하여 10월 19일(목) 09:00시경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

 ㅇ 사고 직후 철도재난상황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

협조를 기반으로 복구작업을 진행하는 신속한 조치로 당초 계획보다 

빠르게 복구*되었습니다.

    * 아화역~영천역 구간 상행선의 복구완료 및 운행재개는 10.26 예정(잠정)

□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최근 증가하는 철도안전사고에 

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시설, 장비, 차량 등 철도안전 체계와 투자에 

문제점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”고 

밝혔습니다.

    ※ (10.18 지연 현황) 일반열차 23대(상행선 12, 하행선 11) 18~66분 지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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